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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엠바고 : 즉시 보도 가능 배포 : 2023년 7월 12일(수)

尹 대통령, 북대서양조약기구(NATO) 정상회의 계기 

아태파트너국(AP4) 정상회동 주최

- AP4 정상, 북한 ICBM 도발 강력 규탄 -

- 작년에 이어 두 번째 AP4 정상회동 실시 -

- 인태전략 하 역내 유사입장국 간 연대 강화에 적극 기여 -

  윤석열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(NATO)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7.12(수) 오전 

NATO 아시아태평양파트너국(AP4, Asia-Pacific Partners / 한국, 일본, 호주, 뉴질랜

드) 정상 회동을 주최하였습니다.

  이번 정상회동은 작년 6.29 NATO 정상회의(마드리드) 계기 AP4 정상회동에 

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서, 윤 대통령,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, 앤서니 

알바니지 호주 총리, 크리스 힙킨스 뉴질랜드 총리가 참석하였습니다.

  각국 정상들은 작년 첫 AP4 정상회동 이후 인태 지역의 자유, 평화, 번영과 

규범기반 국제질서 강화를 위해 한국, 일본, 호주, 뉴질랜드 4개국이 상호간 소

통과 협력을 강화해 온 것을 평가하였습니다.

 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“북한의 도발은 아태지역과 세계 평화 그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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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규범 기반 질서에 대한 정면도전”이라고 밝히고, “우리는 이러한 도발을 

묵과할 수 없으며 국제사회 강력한 대응과 결속을 통해 북한의 무모한 행동에 

대응해야 할 것”이라고 강조했습니다.

  각국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와 북한 문제 등 국제 안보 도전에 대한 공동 인식과 

연대 의지를 확인하였습니다. 특히, 4개국 정상들은 이른 아침 발생한 북한의 

ICBM 발사를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역내 평화와 글로벌 안보를 위협하는 이

러한 도발에 엄정히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. 또한 4개국은 우크라이나에 

대한 지원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.

  나아가, AP4 정상들은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, 회복력 있고 다변화된 공급

망 구축, 사이버안보 협력을 강화하면서 NATO와 인태지역 간 협력을 긴밀히 

연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.

  윤 대통령의 이번 AP4 정상회동 주최는 인태 지역 내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

입장국들 간의 연대를 강화하고, AP4 차원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에 기여

한 것으로 평가됩니다. <끝>


